미스배와 회장님 (2004.2)
얼마전에 글을 쓰면서, 그글의 마지막을 담당자님께서 지면공간이 모자란다고 잘라버리셨다.  나는 항시 그렇다. 주제와 관계없는 엉뚱한 이야기를 한참하다가 막상 주제부분에 가서는 말도 못끄내보고 잘린다.  왜그렇긴? 모자라고 멍청해서 그렇지…하여간, 저번주에 잘려간 내용은 대략, 
---(대권 주자를 예측하고, 줄 잘 서고 돈버는 일은 아주 쉬운일인데,  그러기 전에) 도대체 누구를 부러워하는가에 대하여 한 번은 잘 생각해봐야한다.  지금 한국에서 누군가가 “부쉬 대통령의 의형제라서, 미국에 갈려면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모시러 날라오고 백악관에 주말마다 놀러오라고 너무 연락이 와서 귀찮아 죽을 지경이고, 한국 대통령의 지극한 총애를 받고 있고, 정계의 거물들은 모두 형님/동생하는 사이이고, 한미간의 중요현안은 내가 다 주무르고 있고, 육군참모총장, 서울시장, 검찰총장이 모두 친형 친동생이고, 내 처가 집은 한국 두번째의 재벌이고, 사정상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는데 이번 처가집은 글쎄 한국제일의 재벌이고, 그런데, 사실은 나도 실속으로만 따지면야, 그 사람들보다 더 재벌이고, 스포츠는 만능이고,  얼굴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기고, 나보다 나이 수십년 어린 연애인출신 첩이 여럿있고…” 이러면  사람들이  아마 그놈 잘나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러워 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구한말의 배정자가 딱그랬다.  히로부미의 양녀, 고종의 총애를 받던 당대 최고의 재원, 구한말의 외교무대를 주름잡고, 당시의육군참모총장, 서울시장, 검찰총장, 국방장관이 모두 친오빠 친동생,  김홍집-이완용을 위시한 국무총리부터 모든 각료가 모두, 미스배 미스배하면서 설설기고…당시 조선의 제일 부자들을 번갈아 남편으로 갈아치우면서 (한번 결혼식 비용이 요새돈 200억정도였다고 한다) 수십년 어린 일본순사를 연인으로 거느리고, 승마/골프에 능했다고 한다…  그러나, 비참하게 죽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도 미스배를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다. --- 대강, 이런 내용이었는데 잘려 나갔다.  하여간,  또 잘리기 전에 빨리 계속하자…
우리의 최근세사에는 그렇게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다가 비참하게 끝나버려서 결국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게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기붕, 차지철, 전ㄱ환,박ㅊ언, 김ㅎ철, 박ㅈ원, 권ㄴ갑…특정 정권의 핵심에서 배정자와 비슷하게 놀고 싶어서 안달을 하다가 사라졌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사람들. 한때는 모두들 부러워했었다, 그러나 예외없이5-6년 뒤에는 모두 비참하게 되어버린 사람들…나는 정말 이런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전 정권의 바로 자기위치에서 자기가 지금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비참하게 일생을 마쳤고, 그 전전정권의 바로 그위치 사람도 그랬고, 그 전전전 정권의 그사람도 그랬었던 패턴이 수십년째 계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만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대에는 제갈량이라면서 통박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그러니 더욱 신기할 뿐이다.  거참, 뭐 더러운 것에 씌우지않고서야…그렇게 뭐에 씌워서 살아가다, 한때  많은 부러움을 받다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은 위치로 떨어진 사람들은 재계에도 많이 있다.  S모 그룹의 회장인 최ㅌ원씨만 해도 그렇다. 한국 4위의 재벌의 총수, 대통령의 사위…그리고, 상속도 수천억을 받았단다. 시카고 대학의 박사과정을 수료…그러나, 회장자리를 지키는 댓가로 빚보증을 6조원을 했다고 한다.  하이구…그러니 순재산으로 보면 마이너스 5조 수천억원이다.  결국은 못갚고 죽게되어있다.  물론, 한국 재벌들 대대로 넘의 돈 떼어먹는 테크닉은 뛰어나니 또 무슨 묘한 수들을 짜내서 사람학을 한 두어번 더 떼겠지만, 나같으면 아에 처음부터 그짓을 안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버렸는데, 도대체 돈을 벌고  회사를 경영하고 하는 것은 뭐 어디다 좋은 곳에 크게 기부같은 것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감옥같은 곳에는 안갈려고 다 그렇게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돌아가신 선대회장 최ㅈ현회장도 참 안되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고 그럴려고 그렇게 사업을 열심히 했던가 말이다.  자식 감옥보낸 건 정ㅈ영회장도 마찬가지고…(그 아들이 몇년 뒤에 결국은 자살을 했지만 말이다. 그것도 사무실에서…) 도대체 그럴거면, 돈들을 왜 그렇게 벌려고 하는가?  돈이 그 자체로서 그다지 좋단 말인가?  가만히 보면, 이 양반들 자식들하고 오손도손 잘살려고 돈 버는 것이 아니다.  돈 그자체가 죽도록, 아니 자식을 죽여가면서라도 쌓을 만큼 그렇게 좋은 것이다. 성경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는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신명기 12:31)”라는 말이 나와있다. 그양반들  바로 그런 참 무서운 일들을 했던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굴지의 재벌들 중에 장남이 교통사고/아니면 다른 사고로 죽은 분들이 도대체 몇분이나 되는지 모른다…그냥 우연일까?  아니면 뭘까? 정계 재계가 그렇게 불난장판이라면, 성경이라도 좀 읽고, 기도도 좀 한다는 종교계는 좀 낫나하면 전혀 그렇지도 않다. 작은 교회하실 적에는 중형교회가 부럽고, 중형교회하시게 되면 대형교회가 부럽고, 그렇게 되면, ‘조 용기 너! 나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어!’라면서 더 대형교회를 가져보고 싶고, 그러면 세습을 해주고 싶고…그렇다면,  사실 이 목사님들도  “그들은 여호와의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는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렸느니라”이상  한치도 진도가 더 나아간 것이 아니다. 곧, 무너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것이고,  종소리 조금더 좋아지라고 자식을 끓는 놋물 속에 던져 넣어 (애밀어 넣는) 에밀레 종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쌓은 탑이 무너져, 자신의 무덤이 되고, 그렇게해서 만든 종이 자신의 조종(弔鐘)이 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나만은 괜찮아’라는 이름의 귀신은 그만큼 무섭다.  그런 ‘나만은 괜찮아’ 귀신을 오래 섬기면,  엄청난 저주가 따르게 되어있다고 성경의 신명기는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29장19절) 나아가서, 그런 놈들을 박살을 내지 않고 그대로 두어둔 그 사회 전체를 심판하신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엇을 부러워하는가? 그것은 사실 무슨 신을 섬기는가하는 문제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아무리  ‘예수님 섬기는” 신앙심 강한 목사님이시라하더라도,  ‘더큰교회귀신’ 더섬기고, 그 자식들을 그렇게 관리하면, 앞에서 말한 배정자의 반열에 서게 된다.  (수백억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목사님들도 계신다니...네! 그 선수는 기본에 참 문제 많은 선수가 되겠습니다. 배정자는 인물이나 고왔다지, 쯫쯫쯫 생긴 것들 하군…)
사업을 하다보면, 삼성회장이 부럽고, 삼성회장은 빌게이츠가 부럽고, 빌게이츠는 유럽 귀족이 부럽고, 유럽귀족은 추기경이 부럽고, 추기경은 교황이 부럽고…나도 솔직히 그런 사람들을 욕할 자격이 전혀 없다.  나도 한때는 공무원이 부러워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곧, 교수가 부러웠다. 교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사업하는 사람이 부러웠다. 사업을 해보았더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러웠다. 그래서, 딴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것도 마음대로 안되고, 요사이는그저 가족들 모두에게 사랑받고 아픈데 없는 평범한 사람이 부러워졌다 (물론 그것도 절대로 쉬운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지만 말이다) …석수장이가 임금이 부럽고, 임금은 태양이부럽고, 태양은 구름이 부럽고, 구름은 비가, 다시 비는 바위가, 바위는 다시 석수장이가 부럽더라하는 이솝우화의 경험을 필자 자신이 해보았다는 이야기.  그래도, 석수장이나 석두인 필자는 다시 돌아오길 망정이지…바라는 것, 부러운 것이 옆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끝없이…
그런데, 요사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부럽냐고 물어보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요사이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연예인, 프로야구선수, 프로축구선수 이런 분들이 되고 싶어하지,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재벌…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은 거의 없다. 세상이 무지하게 바뀐 것이다.  왜그러냐면, 얼마 전에 필자가 말했던 것처럼, 실속을 다 알게 되어서 그렇다. 재벌도 알고보면, 헛거접대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되었고, 정치가도 알고보면, 헛거접대기라는 것도 사람들이 알게되었다. 알고보면 헛거접대기는 그래도 낫다. 알려지면 몽조리 감옥에 가실분들이라는 것도 알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부러울 수는 없다. 뭐, 힛트엔드런 정신으로 순식간에 먹고 감옥가기 전에 튄다는 생각이 가능하겠지만, 요사이는 미국은 한국과 범인 인도협정이 확실하게 되어있고, 뱅쿠버도 그다지 튀기에는 좋은 장소가 되지 못한다. PR카드가 생긴뒤로는 출입국이 철저하게 관리가 된다. (심지어는 짐 몇개 가지고 들어오나도 다 기록에 남아있다고 한다) 그리고, 채권도 국제적회수가 점점 쉬워지고 있어서…글쎄, 힛트엔런 어줍잖게 시도하다가는 트리플 병살당하기 싶상이다…괜히 공소시효만 연장된다. 요사이 젊은 사람들이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요사이 젊은이들은 야망도 의욕도 없다’고 한심해 하기에는, 그 젊은 사람들에게 부러운 인간상을 만들어 주기에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우리 기성세대들의 죄가 너무 컸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이런 말을 하는 나부터 말이다. 그저, 힘껏 도와나주고, 나는 바담풍 할테니 너는 바람 풍해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는 혀짧이 서당선생이나 되거나, 나는 옆으로 걸어도, 너희는 바로 걸어라하는 에미게나 될 생각을 해야될 듯싶다. 
